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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철학’ 제 5강: Th. 아도르노 

 

 

 

[Wagner의 폭력과 Strabinsky의 유아성] 

 

[Schubert의 ‘서정적인 것’과 Bizet의 ‘사랑’] 

 

[L. v. Beethoven의 후기 스타일]: 

 

-고전적 베토벤: 

  철저한 고전주의적 형식의 이상 

  영웅적 주관주의 

  소나타 형식에서 확인되는 헤겔적 이성주의: 베토벤은 개별체와 전체를 소나타 형식의 고

전적 완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즉 주제의 제시부(Exposition)/ 전개(Durchfuehrung)/ 

재현(Reprise)으로 구성되는 소나타 형식에서 재현부는 갈등으로 제시된 두 테마부가 헤겔

적 변증법을 따르는 전개를 거쳐 마지막 후렴부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된 화해의 상태로 다

시 나타남으로써 고전적 회해를 이룬다. 이러한 소나타 형식이 초기 베토벤 소나타의 결정

체이며 그 때문에 우리는 초기 베토벤을 ‘고전주의 완성자’라고 부른다.  

 

-후기 베토벤: 

  Piano Sonata 작품 109 

  현악 사중주 작품 130 

  소나타 형식과 주관주의의 포기 

  음들의 알레고리화 

  주관적 진공의 공간 (Hohlraum)을 스스로 허락하기 

  사라지는 존재들 앞에서의 수동적 자세 

  후기 피아노 소나타의 ‘후렴부’:   

  놓아주는 주먹. 음들을 해방 시키는 장인성. 소나타 형식에서 주관적 형식의 완성을 실현    

하는 후렴부는 후기 베토벤 소나타에서 주관의 ‘너그러움’, 카르멘적 너그러움을 실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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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는 스스로 말하기 위해서 음들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들을 듣기 위해서 그 음    

들 속으로 들어간다. 작곡가는 음들을 조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들에 귀를 기우리는 사    

람이다 (Mit Ohr Denken). 

 

[G. Mahler와 A. Berg]   

 

[A. Schoenberg의 12음계법]: 

 

- 1기 쉔베르크 

   후기 낭만적 조성주의 

   바그너의 낭만주의 + 브람스의 고전주의: gegen Tradition 

   현악 6중주 작품 4: ‘Verklaerte Nacht': 리하르트 Dehmel의 연작시 ’Weib u. Welt'    

   (한 여자가 애인과의 밤 산책을 하다가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음을 고      

백한다 (Richard Dehmel, Verklaerte Nacht). 정 몽주의 한시는 ‘님 보내고 오는 길/       뱃 

속에 아이 들었네’라고 노래한다. 하지만 뱃 속의 아이는 차마 작별할 수 없었던 그      님

의 아이가 아니다.)  

 

- 2기 쉔베르크 

   표현주의적 비조성 음악 (Atonalltaet/ Freie Tonalitaet): 

   주음이 끝까지 핵심적 위치를 고수하는 기법을 그만두고 음들 사이의 자유로운 연결을      

꾀하는 작곡법 

   작품번호 11 ‘Drei Klavierstuecke' 

   음악시 드라마 작품번호 18 ‘행복한 손 (Die glueckliche Hand)'   

 

- 3기 쉔베르크 

   후기 베토벤의 작곡 기법화 

   12음계법 (Dodekaphonie) 

   음들의 알레고리화 (Allegorisierung der Toene)  

   재구성과 재분배 (Reconstruction u. Redistribution) 

   성좌적 작곡기법에 대하여 (Konstellative K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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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적 자연 지배의 딜레마 (Dilema der musikalichen Naturbeherrschung)  

 

 

- 후기 쉔베르크 

   2기의 자유로움과 3기의 형식성을 변증법적으로 매개 

   미완성의 기법화/ 형식화 

   알레고리 형식의 추구 

   모순의 해결이 아니라 모순의 담지와 생산력화 

   musique informelle (비형식적 음악)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 원칙 (Kraft des Vergessens u. Eingedenken): 

   기억을 통해서 새 것으로 

   표현주의로의 회귀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면서 

 

............................... 

“예술적 테크닉은 자기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 시대에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만든다. 이 이해할 수 없음의 쇼크는 그러나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게 된 세

상의 숨은 얼굴을 비추어 드러나게 만든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음악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현대음악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다 자기 안에 받아들인다. 현대음악

에게 행복이 있다면 그건 불행을 인식하는 행복이다. 현대음악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거부하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

도 그 어떤 집단도, 현대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현대음악은 메아리

도 없이 그저 사라져 버린다.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 안에서는 시간이 빛나는 크리스탈처

럼 응고되어 버리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음악은, 비탈길로 추락하는 공처럼, 텅 빈 시간 속

으로 굴러 떨어진다. 이 마지막 경험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망각 당함이 현대 음악이 

스스로 택한 유일한 목적이다. 그래서 현대음악은 진정한 병 속의 편지다.” (‘새로운 음악의 

철학’)  

      

................................ 

[예술 장르들 간의 아방가르드적 융합 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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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예술들>과 <회화와 음악의 연관성>은 Th. W. 아도르노가 1969년 스위스에서의 휴

가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수년전 남긴 두 논문이다. 이 논문들에서 아도르노가 주목하

는 대상은 60년대 예술 현상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술장르들간의 융합현상 

(Verfransung der Kuenste)이다. 이전까지의 현대예술이 존재조건으로 고수했던 것이 사회와 

예술의 격리를 보장하는 ‘예술의 자율성’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구나 이 예술의 자율성

을 그 누구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옹호했던 이론가가 아도르노라는 점을 상기할 

때, 각 예술들이 스스로의 자율적 영역을 허물고 상호융합하는 현상에 대한 아도르노의 특

별한 주목은 예술에 대한 그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예술장르들간의 융합현상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목은 현대성과 더불어 시적되었던 아방가르

드 예술 운동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연유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방가르드 예

술운동의 쇠퇴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고전적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지칭되는 일차대전 전후

의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그 어휘가 말해주듯 전통적 규범에 묶여 있었던 예술을 ‘미지의 

땅’으로 해방 시키려는 운동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현실 보존적 예술의 지위를 사회비판력과 

정치변화력의 지위로 바꾸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이차대전 

이후 소위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라는 자체 딜레마에 빠지고 60년대에 이르러 유행현상

으로 쇠퇴한다. 과거의 아방가르드 운동이 일방적인 합리성의 지배와 그에 따르는 물질적 

생산력 확대에 억압 당한 심미적 생산력을 해방 시키는 것이었다면 60년대 아방가르드 운

동은 물질적 생산력 속으로 편입 당한 심미적 생산력의 모습을 보인다. 그 중요한 현상 중

에 하나가 아도르노에게는 장르간의 자의적이며 유행적인 융합현상이었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60년대 아방가르드 예술들이 보여주는 장르간 융합현상을 특유의 사유

방식인 변증법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그 현상은 한편 아방가르드 운동이 본래의 정치성을 

상실하고 예술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아방가르드 정신의 쇠락이지만 다른 한편 그 현상은 쇠

퇴한 아방가르드 정신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제2의 아방가르드 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방가르드 운동의 쇠퇴를 새로운 아방가르드 정신의 발현으로 보고자 하는 

아도르노의 변증법적 사유는 무엇보다 Mimesis 개념과 연관된다.           


